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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growth characteristics and propagation methods of the Korean native

Amelanchier asiatica, A. arborea, and A. alnifolia as fruit trees for gardens. Due to the lack of recent research on Amelanchier
spp., their superficial classification is still unclear and the names are being used interchangeably. The results are obtained

as follows : A. arborea and A. alnifolia were globular type multi-stemmed shrubs. A 20-year-old tree of A. asiatica was

7.8m in height, with a 5.2m crown width, with one trunk. As for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leaves of A. asiatica
were oblong, with an acuminate of, 6.1cm and 3.6cm width, but A. arborea and A. alnifolia had acute obovate leaves.

The leaf size of A. alnifolia was the largest among the three species. The flower size of A. asiatica was bigger than that

of A. arborea and A. alnifolia. In addition, its petals and flower clusters were also the largest among the three species.

The flowering of A. asiatica initiated on April 21 and then bloomed for a duration of 24 days in Osan, while that of

A. arborea and A. alnifolia initiated flowering on April 12 and then bloomed for a duration of 22 days in the same location.

The fruit of A. arborea and A. alnifolia were green on May 10∼12, it changed into purplish red on May 24∼26, and

its matured on June 1∼3. The duration of fruit persistence of A. arborea and A. alnifolia were 48∼50 days. On the

other hand, A. asiatica showed greenish fruit on May 20, it became red on September 4, and had fallen by October 3.

The fruit size was the largest at 1.03cm of height and 1.12cm of diameter in the A. arborea, followed by the big berry

of A. alnifolia and the smallest fruit in the native, A. asiatica. It was difficult to root due to the hardwood cutting of

A. arborea at a 40% rate of rooting. In the softwood cutting, the rooting rate of A. arborea was increased by the treatment

with concentrated IBA, especially at 5,000 and 7,000ppm. The optimum date for cutting was on June 27, when the rooting

rate was more than 80%. The most effective method for rooting of A. arborea was rootone or 7,000 ppm IBA treatment

on June 27 softwood cuttings, which showed a rooting rate of over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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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채진목속(Amelanchier spp.)중 우리나라 자생 채진목(A. asiatica)과 미국채진목(A. arborea) 그리고 준베리(A. alnifloia)의

생육 및 형태적 특성, 개화 특성, 그리고 열매의 착색시기 등을 비교하고, 나아가 조경적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영양번식

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0년생 자생 채진목의 수고는 7.8m, 수관폭은 5.2m였으며, 주간이 1개로 소교목성으로 나타난

반면, 미국채진목과 준베리의 경우 수관폭이 넓고 뿌리 근처에서 많은 줄기가 발생하는 관목형으로 나타났다. 채진목속의

잎의 형태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잎의 크기는 자생 채진목이 가장 컸으며, 잎의 형태는 자생 채진목의 경우 장타원형인데

반해, 미국채진목과 준베리는 도란형에 가까웠다. 꽃의 크기는 자생 채진목이 2.89cm로 미국채진목과 준베리에 비해

컸으며, 화방의 길이 역시 자생 채진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채진목속의 개화 특성을 조사한 결과, 미국채진목과 준베리

의 경우 개화가 4월 16일에 개화하여 만개기가 4월 18일로서 총 개화기간이 21~22일인 반면 자생 채진목의 경우 개화기가

미국채진목과 준베리에 비해 가장 늦었다. 열매특성으로 착과는 미국채진목과 준베리는 5월 10일과 12일로 자생 채진목의

5월 20일보다 약 10일 정도 빨랐으며, 착색시기 역시 미국채진목과 준베리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숙된 열매가 낙과되는

시기는 자생 채진목은 10월 3일로 총 열매지속기간이 135일로 매우 긴 반면, 미국채진목과 준베리는 6월 29일로 총

50일 정도 열매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의 크기는 미국채진목이 과고 1.03cm, 과폭 1.12cm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준베리가 컸고, 자생 채진목의 과일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방당 과일수는 준베리가 6.8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채진목이 5.7개로 준베리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자생 채진목은 3.5개로 과방당

과일수가 가장 적어 착과율이 가장 낮았다. 미국채진목의 녹지삽목은 6월 27일 실시한 처리구에서 모든 처리구에서

발근율이 높았으며, 특히 Rootone 처리구와 고농도의 IBA에서 발근율이 80% 이상 높게 나타나 번식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착색 모니터링, 녹지삽목, 경지삽목, IBA, 당도

Ⅰ. 서론

국민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도시녹지와 공원의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공해

로 인하여 환경정화를 위한 조경수목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전국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자생 수목 중에서

유망한 조경수종을 적극 개발 보급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줌과 동시에 자생수목 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외국으로부터 수목 및 종자 도입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현실 속에서 대외 경쟁력과 생태적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자생 조경수종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Shim, 1994). 지

금까지 낙엽성 조경수목이 많이 식재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대

부분의 중요 조경수목이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식재되어 지역

적인 특성이 없는 획일적인 식재경향이어서 조경의 유형과 지

역 특성에 알맞은 조경식물의 선택과 이들을 폭넓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경수목의 선정은 성상․수형․꽃․열매 등

관상적 가치와 토양․기후 등 환경적 요인 그리고 생태적 요인

이 고려되어야 하는데도 지역적 특색이나 환경조건을 무시하

고, 획일적이며 단순한 몇몇 수종에 한정되어 있어 조경소재의

빈곤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식물은

170과, 897속, 2,898종, 705아종, 928변종, 3품종, 23잡종 등 모

두 4,158종류가 분포되어 있으며, 이중 정원수나 화목류로 이용

가능한 것이 353종이다(Moon, 2017).

세계적으로 새로운 화훼식물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신작물의 개발이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크게 대

두되고 있다. 따라서 자생식물을 이용한 신품종 육성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blueberry, black chokeberry

(aronia), black currant 같은 항산화 활성이 높은 기능성 베리

류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Shin, 2015).

채진목속(Amelanchier spp.)은 낙엽활엽소교목 또는 관목

으로 이른 봄에 아름다운 백색 꽃이 피고, 잎은 가을에 노랑

에서 암자색으로 단풍이 들며, 가을에 맺는 검은색의 당분을

함유한 열매는 조류의 좋은 먹이가 된다. 채진목(采振木)이란

이름은 일본이름의 한자를 그대로 발음한 것으로, 일본이름 ‘채

배(采配)와 같은 나무’라는 뜻이며, 채배란 장군이 지휘할 때

쓰는 지휘봉 끝에 달인 수술을 뜻하는데, 꽃모양이 이 지휘봉

의 수술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북한에서는 독요나무라 한

다(Lee, 1987; Kim et al., 2000). 네델란드에서는 채진목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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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를 건조시켜 건포도 대용으로 식용하고 있으며, 북미에서는

연못가의 숲이나 개울의 둔덕에 잘 어울려 식재를 많이 하고,

미국에서는 침식방제용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채진목의

속명인 Amelanchier는프랑스의프로방스지역명을딴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25종이 분포하나, 관상용 및 유실수로 이용

하는 종은 약 8종이 있다. 캐나다와 미국의 중북부 지역에서 상

업적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키가 약 3m까지 자라는 관목으로

Saskatoon serviceberry(A. alnifolia), 8m까지 자라는 Canadian

Serviceberry(A. canadensis), Allegheny Serviceberry(A. laevis),

생장속도가 빠르고 큰 꽃송이를가져관상가치가 높은 Common

Serviceberry(A. arborea), Apple Serviceberry(Amelanchier ×

grandiflora), Round-Leaved Serviceberry(Amelanchier sang-

uinea), Snowy Mespilus(Amelanchier ovalis), Utah Serviceberry

(Amelanchier utahensis) 등이 있다(Dirr, 1998). 국내에는 우

리나라 제주도에 자생하는 채진목(A. asiatica)과 미국채진목

(A. arborea) 등이 조경수로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기능성 식

품으로 준베리(A. alnifolia)의 재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생 채진목(A. asiatica)은 중부지방에서 작은흰색의 꽃이 나

무 전체를 뒤덮어 매우 아름다운 작은 화관목으로 이용된다.

내한성이 강하여 서울지방에서도잘자라며, 맹아력이좋고 생

장이 빠르며 음지와 양지에서 모두 잘 자란다. 내조성이 좋아

해변에잘적응되고, 대기오염에도 강하여 도심지에서잘산다.

봄에 순백색의 화사한 꽃이 피어 환상적인 감정을 주며, 가을

에 익는 흑자색 열매는 감미로워 생식하고 잼, 파이를 만들

수 있다. 종자는흑색인데 새의먹이가 되고 gel상태로 되어 있

는데, 이것의 이용에 대한연구 가능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Hong et al., 1987; Lee, 1987; Jung, 1991; Kim, 1996; Kim

et al., 2000). 반면, 미국채진목(A. arborea)이 국내 도입된 경

로를 알 수 없으나, 종종 조경에서 자생 채진목과 혼용되어 사

용되고 있으며, 야생으로 자라는 것들에서 자연스럽게 잡종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서로간의 차이가 적어 혼동하기

쉽다(Shim and Seo, 1995). 준베리(A. alniforlia Nutt.)는 장미

과(Rosaceae)에 속한 낙엽관목으로 Saskatoon, Serviceberry,

Shadbush 등으로 불리며, Amelanchier에 속해 있는 25종 중

하나로 최근 과일의항산화 성분이 높아 유실수로 국내도입되

어 재배하고 있으나, 국내 자생 채진목과 미국채진목 등이 서

로혼용되어 식재되고 있다(Shin, 2015). 항산화물질이 높아 조

경수 및 유실수로서 이용가치가 높은 채진목속(Amelanchier

spp.)의 특성 및 번식방법연구가필요한 실정이다. 채진목속의

번식방법(Dirr, 1990)에 관하여 실생번식은 3개월간 저온저장

후 발아가 용이하여 종별 큰 차이가 없으며, 영양번식의 경우,

녹지삽목은 신초의 경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삽목시기가 중

요하며, 종간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자생 채진목의 영양번식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생 채진목(A. asiatica)

과 미국채진목(A. arborea) 그리고 준베리(A. alnifolia)의 형태

적 특성과 개화 및 열매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각종간 특성을

비교하고, 나아가 채진목속 식물의 조경적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영양번식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채진목속 식물의 형태적 특성 비교

본 연구의 식물재료는 경기도 오산시 물향기수목원에 식재

된 20년생 자생 채진목(Amelanchier asiatica) 5주와 25년생

미국채진목(Amelanchier arborea) 10주 그리고 11년생 준베

리(Amelanchier alnifolia) 5주를 공시재료로 하여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되었다. 생장특성으로 수형, 수고(m)(A), 수

관폭(m)(B), 수형지수(A/B), 신초길이(cm), 2년생 가지의 색

을각각조사하였다. 잎의 형태적 특성으로 잎 모양, 엽선과 엽

저의 모양을 조사하였으며, 잎의 크기는 엽신장(cm)(A), 엽폭

(cm)(B), 엽형지수(A/B), 엽병길이(cm)를 측정하였다. 꽃의

형태적 특성으로 꽃잎 수(개), 꽃의 지름(cm), 암술수(개), 수

술수(개), 한 화방당 꽃의 수(개), 화방 길이(cm)를측정하였

다. 또한, 개화특성은 개화시, 만개기, 낙화기, 개화기간 등을

각각 조사하였다. 개화시는 꽃이 10% 정도 보일 때를 기준으

로 하며, 개화기는 나무 중 꽃봉오리의 40∼50%가 개화했을

때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만개기는 70∼80% 개화했을

때 그리고 꽃이 70∼80% 낙화했을때를 낙화기로 조사하였다.

열매의 과피색은 Hunter colorimeter를 이용한 L값(lightness:

Black=0, White=100), a값(Red-Green: Red=+100, Green=

—80), b값(Yellow-Blue: Yellow=+70, Blue=—70)으로 측정

하였다. 과폭(cm), 과고(cm), 과경의 길이(cm), 과방당 열매

수(개) 등을 각각 조사하였다. 또한, 착과기, 착색기, 열매성숙

기, 열매지속기간 등을 조사하였으며, 당도(°Brix)는 굴절당도

계(Master 53M, Shimazu Co., Japan)를 이용하여 개체당 10개

씩 채취하여 측정하고, 그들의 평균값을 통계분석 데이터로

이용하였다. 유의성 검증은 PC용 SAS(Statistical Ananysis

System) 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하여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을 실시하였다(Knowledge and infor-

mation Officer o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08).

2. 삽목번식

채진목속(Amalanchier spp.)의 동일한 유전형질을 가진 영

양계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영양번식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

으며, 본 연구에서는 경지삽목과 녹지삽목을 2011년 6월부터 8

월까지 실시하였다. 채진목속의 종(species)별녹지삽목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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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Tree years(yrs) Tree height(m)(A) Crown width(m)(B) Tree index(A/B) Shoot length(cm) Tree type Color of branch

A. asiatica 20 7.8±0.9 5.2±0.8 1.39 25.4±3.6 Small tree Reddish brown

A. arborea 25 5.6±0.5 5.8±0.4 0.97 21.0±2.6
Multi stemmed

shrub
Purplish brown

A. alnifolia 11 3.2±0.6 3.0±0.4 1.07 29.8±4.1
Multi stemmed

shrub
Purplish

Table 1. Growth characteristics among A. asiatica, A. arborea, and A. alnifolia as fruit trees in 2015.

여 Dirr(1990)는 공히 IBA 1,000∼5,000ppm으로 신초의 경화

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발근이 잘 된다고 하였다. 채진목

속은 종별 차이는 크게 없는 반면, 신초의 경화가 이루어지는

삽목시기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본연구의 공시재료는 대량의

삽수 채취가 용이한 미국채진목(A. arborea)의 1년생 가지를

이용하여 2014년 비닐하우스내에서 실시되었다. 삽목용토와 발

근촉진물질이 채진목의 경지삽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배양토를퇴비와피트모스, 펄라이트가혼합된 상토(바로

커, ㈜서울바이오)와 질석을 사용하였다. 발근촉진물질은 IBA

(Indole butyric acid) 3,000ppm과 rootone을 사용하였다. 실험

처리는 각 처리별 50개체씩 3반복으로 실시되었다. 녹지삽목

은 삽목시기가 발근에 미치는 효과와 식물 생장조절제인 IBA

농도에 따른 발근력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공시재료는 25년생

미국채진목의신초지를 이용하였다. 삽목시기에 따른 녹지삽목

은 2014년 6월 27일, 7월 18일에 실시되었으며, 발근촉진제는

Rootone과 IBA 1,000, 3,000, 5,000, 7,000ppm으로 처리하였으

며, 배양토는 vermiculite 단용으로 사용하였다. 삽수는 잎 2장

을 각각 ⅔정도 남기고 삽수의 크기는 10cm 내외로 하였으며,

기부는 V자형으로 조제하였다. 삽상환경은 온실 내에 이중 비

닐터널을설치한 후 가습기에 의하여습도가 자동으로 90%정

도가 유지되도록 자동타이머를 설치하였다. 강한 광선을 차단

하기 위하여 온실 상단면의 바깥부분에 70%의 차광막을 설치

하였다. 실험구 배치는 완전임의배치법을 사용하였고, 각 처

리별 10 반복으로 하였다. 실험처리별 발근율(%), 뿌리길이,

뿌리수에 대한 통계처리는 PC용 SAS(Statistical Ananysis

System) 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ANOVA분석을실시하였다

(Knowledge & information Officer of Rural Development Ad-

ministration, 2008). 각자료는 분산분석에 의해 유의성을검정

하였고,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을 실시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p<0.05 수준으로 비교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채진목속의 형태적 특성 비교

Table 1은 자생 채진목과 미국채진목, 그리고 준베리의 생육

특성을 비교한 것으로 20년생 자생채진목의 수고는 7.8m, 수관

폭은 5.2m, 신초길이는 25.4cm였으며, 주간이 한 개로 소교목

성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채진목 25년생의 경우 수고 5.6m,

수관폭 5.8m, 신초길이 21cm로 수관폭이 넓고 뿌리 근처에서

많은 줄기가 분포하였으며, 준베리 11년생의 경우 수고 2.9m,

수관폭 2.5m, 신초길이 29.8cm로 수관폭이 넓고 뿌리 근처에서

많은 줄기가 분포하였다. 또한, 2년생 가지의 색을 조사한 결과,

미국채진목이 적갈색으로 자생 채진목에 비해 약간 진한 것으

로 나타났다. 미국채진목과 준베리의 경우, 줄기 기부에서측지

발생이 많아 관목형인 반면, 자생 채진목은 원줄기가 한 개로

서 지하고가 높은 소교목성을 나타내었다.

Figure 1은 20년생 자생 채진목의 수형과 25년생 미국채진

목, 11년생 준베리의 수형을 나타낸 것으로 자생 채진목의 경

우 원줄기가 1개로 지하고가 높아 교목성의 특성을 나타내었

다. 반면, 미국채진목의 경우 뿌리부근에서 많은 줄기가 올라

와 줄기다발을 형상하고 있으며, 관목형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

적으로 채진목의 수형은 소교목 또는 관목으로 알려져 있고

(Hong et al., 1987; Jung, 1991), 준베리의 수고는 2m에서 최

고 7.6m까지 자라며, 사양토에서 잘 자라는 작물로 생육에 적

합한 토양의 pH는 5.5∼7.5로 알려져 있다(Westwood, 1993;

Laughlin et al., 1996; Strang, 2012). 본 연구결과, 자생 채진

목의 수형은 소교목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채진목과 준베리는

다발형 관목으로 판단되었다.

Table 2는 채진목속의 잎의 특성을 조사한 것으로 자생 채

진목의 엽형은 장타원형으로 엽신장이 긴 형태를 보였으나, 미

국채진목과 준베리의 경우 도란형으로 엽폭이 넓은 형으로 나

타났다. 또한, 자생 채진목은 엽선이 점첨두형이었고 엽저모양

이 원형으로 나타난 반면, 미국채진목과 준베리는첨두형의 엽

선과 심장형의 엽저모양으로 자생 채진목과는 다른 형태를 나

타내었다. 잎의 크기는 준베리의 엽신장과 엽폭이 가장 컸으며,

미국채진목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엽면적

이 준베리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자생 채진목으로 나타났으

며, 미국채진목이 가장 작았다. 기존에알려진 보고(Shim et al.,

1992; Kim, 1996)에 의하면 자생채진목의 잎의모양은 도란형

또는 타원형으로 가는 거치가 있고, 길이 4∼8cm, 폭은 2.5∼

4.0cm로 알려져 있어 개략적인 수치만 알려져 있으며, 미국채

진목의 경우 알려진 바가 없다. 또한, 최근 국내도입된 준베리

의 경우 국내에서 특성이 조사된 바 없어본연구 결과로 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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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siatica b: A. arborea c: A. alnifolia

Figure 1. Comparison of tree form between Korean native A. asiatica, A. arborea, and A. alnifolia in 2015

Species
Leaf

shape

Leaf apex

shape

Leaf base

shape

Leaf margin

shape

Leaf length(a)

(cm)

Leaf width(B)

(cm)

Ratio

(A/B)

Area

(cm2)

Petiole length

(mm)

A. asiatica Oblong Acuminate Rounded Crenulate 6.1b 3.6b 1.7 15.1b 22.4a

A. arborea Obovate Acute Cordate Dentate 5.2c 3.7b 1.5 14.7b 18.5b

A. alnifolia Obovate Acute Cordate Dentate 8.9a 5.1a 1.7 18.7a 19.6b

Z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on plant growth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Table 2. Comparison of leaf characteristics among A. asiatica, A. arborea, and A. alnifolia as fruit trees in 2015

Species
Type of

flower

No. of flower

per cluster (ea)

No. of

petals(ea)

No. of

pistil(ea)

No. of

stamens(ea)

Width of

flower(cm)

Length of

petals(mm)

width of

petals(mm)

Length of

flower cluster

(cm)

Length of

peduncle

(cm)

A. asiatica Raceme 11.4a 5.0a 1.0a 17.8b 2.89a 18.96a 4.0b 9.94a 1.43a

A. arborea Raceme 9.5b 5.0a 1.0a 19.9a 2.55b 16.29b 5.9a 6.44b 1.25a

A. alnifolia Raceme 9.3b 5.0a 1.0a 19.3a 2.61b 16.60b 5.0ab 6.52b 1.16b

Z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on plant growth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Table 3. Comparison of flower characteristics among A. asiatica, A. arborea, and A. alnifolia as fruit trees in 2015

Species Anthesis
Full

blooming

Flower

shedding

Blooming

period(days)

A. asiatica April 21 May 2 May 14 24

A. arborea April 12 April 19 May 2 22

A. alnifolia April 12 Apr. 18 May 1 21

Table 4. Comparison of blooming characteristic among A. asiatica,

A. arborea, and A. alnifolia as fruit trees in 2015

목속의 형태적 특성이 조경적 활용에 유용하리라 판단되었다.

꽃의 형태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공히 총상화서로서 꽃잎이

5개, 암술이 1개였으나, 수술수는 자생 채진목이 17.8개인 반면,

미국채진목과 준베리가 19.9개와 19.3개로 많았다. 화방당 꽃

의 수는 자생 채진목이 11.4개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채진목

과 준베리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참조). 꽃의 크기

를 조사한 결과, 자생 채진목의 화폭이 2.89cm로 미국채진목의

2.55cm과 준베리의 2.62cm에 비해 컸으며, 꽃잎 길이 역시 길

고 화방길이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채진목의 경

우 꽃잎 폭이 자생 채진목에 비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진

목속의 개화 특성을 조사한 결과(Table 4 참조), 미국채진목과

준베리의 개화가 4월 12일에 시작하여 만개기가 4월 18일과 19

일로서 총 개화기간이 21∼22일인 반면 자생 채진목의 경우 개

화기가미국채진목과준베리에비해 9일정도 늦은 4월 21일개

화하였으며, 총 개화 기간이 24일로 두 종에 비해 길었다. Jung

(1991)과 Kim(1996)에 의하면 자생 채진목은 중부지방에서 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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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Color Fruit

setting

Fruit

coloring

Fruit

ripening

Falling of

fruit

Duration of fruit

persistanceFruit setting Fruit coloring Fruit ripening

A. asiatica Green Purplish red Purplish black May 20 Sept. 4 Sept. 24 Oct. 3 135

A. arborea Green Red Purplish black May 10 May 24 Jun. 1 June 29 50

A. alnifolia Green Red Dark purple May 12 May 26 Jun. 3 June 29 48

Table 5. Comparison of color and date of fruit coloring among A. asiatica, A. arborea, and A. alnifolia as fruit trees in 2016

Species

L:Lightness

(0=black,

100=white)

a: Red-green

(+70=red,

—70=green)

b:Yellow-blue

(+80=yellow,

—80=blue)

Fruit height

(cm)

Fruit diameter

(cm)

Length of fruit

stalk(cm)

Fruit per

cluster(ea)

Soluble solid

(oBx)

A. asiatica 15.7b —5.8b —5.3a 0.68c 0.72b 2.57a 3.5b 17.6a

A. arborea 16.4a —4.3b —7.6b 1.03a 1.12a 2.23b 5.7a 18.5a

A. alnifolia 15.9b 1.6a —4.2a 0.85b 1.06a 2.14b 6.8a 15.5b

Z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on plant growth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Table 6. Comparison of Hunter color and fruit size among A. asiatica, A. arborea, and A. alnifolia as fruit trees in 2016

이 나오기 전인 4월경에 지름 2∼3cm 정도의 작은 흰색의 꽃

이 나무 전체를뒤덮어 매우 아름다운 반면, 꽃이 며칠밖에 지

속되지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본연구결과 자생

채진목과 미국채진목, 그리고 준베리 공히 개화기간이 22∼24

일 정도로 개화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채진목속의 과일의 형태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Table 5 참

조) 과피색은 공히 녹색이었으며, 착색이 시작될때의 색은 자

생 채진목이 적자색인 반면, 미국채진목과 준베리는 붉은색을

띄었다. 성숙된 과일의 과피색은 자생 채진목과 미국채진목은

흑자색으로 검은 반면, 준베리의 경우 두 종에 비해짙은 자주

색으로붉은 색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 참조). 또한,

채진목속의 착색시기 및 낙과기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

과(Table 5 참조), 착과기는 자생 채진목의 경우 5월 20일인

반면, 미국채진목은 5월 10일, 준베리는 5월 12일로 빨랐다. 이

는 개화기가 미국채진목이 9일 정도 빨라 착과가 빠른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열매의 착색시기의 경우 자생 채진목의 경

우 9월 4일로 늦은 반면 미국채진목과 준베리의 경우 6월 10과

12일로서 착색시기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숙된

열매가 낙과되는 시기는 자생 채진목은 10월 3일로 총 열매지

속기간이 135일로 매우 긴 반면, 미국채진목과 준베리는 48∼

50일 정도로 열매의 지속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자생 채진목의 경우 열매를 가을에감상할 수 있는 반면, 미

국채진목과 준베리의 경우 여름에 열매가 성숙하고 낙과가 일

어나 열매감상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진목 속의 과피색을 Hunter colorimeter를 이용하여 L, a,

b를 측정한 결과(Table 6 참조), 붉은색을 나타내는 a값이 준

베리가 1.6인 반면, 자생채진목과 미국 채진목은 —5.8과 —4.3

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밝기를 나타내는 L값

과 b값에서는 각 종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과일의 크기

는 미국채진목이 과고 1.03cm, 과폭 1.12cm로 가장 컸으며, 다

음으로 준베리가 컸고, 자생 채진목의 과일의 크기가 가장 작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경의 길이는 자생 채진목이 길었

으며, 과방당 과일수는 준베리가 6.8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으로 미국채진목이 5.7개로 준베리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

면, 자생 채진목은 3.5개로 과방당 과일수가 가장 적어 착과율

이 가장 낮았다. 그러므로 채진목을 조경용 소재로 이용할 경

우, 과일의 크기가 크고 과방당 과일수가 많은 준베리와 미국

채진목의 관상가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성숙된 과일의

당도는 자생채진목과 미국채진목의 당도가 17~18°Bx로서 높

게 나타나 준베리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Westwood(1993)는 미국채진목의 열매 형태는 둥글고 과피

색은 짙은 자주색으로 직경은 약 0.6∼1.5cm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또한, 그는 과실 무게는 평균 1g,

당도는 14∼19°Brix, pH는 3.7∼4.2 정도라고 보고하였다. 준베

리에 함유된 무기질은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아연,

철, 구리, 망간 등이 있으며, 그중 칼륨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Ozga et al., 2006). 또한, 준베리의 과일은 짙은

자주색으로 직경은 약 0.6∼1.5cm이며, 과일 무게는 평균 1g,

당도는 14∼19°Brix, pH는 3.7∼4.2정도이다(Rop et al., 2012;

Westwood, 1993). 본 연구결과, 준베리의 과일 특성은 열매의

크기는 미국채진목보다는 작고 자생 채진목보다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방당 과일수는 많았다. 그러나 준베리의 과일 당

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도가 높은 채진목은 식용

이 가능하며, 잼이나 식초, 와인 등 기능성 식품으로도 활용할

가치가 높다고 생각되어 최근 국내도입된 준베리보다 자생 채

진목과 미국채진목의 과일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2. 채진목속의 번식방법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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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 of soils Kind of treatment No. of cutting(ea) Rooting(%) No. of roots(ea) Length of root(cm)

Organic soil

IBA 3,000 150 30.0 2.5cz 7.5b

Rootone 150 25.0 2.3c 5.4c

Control 150 15.0 3.4bc 5.2c

Vermiculite

IBA 3,000 150 45.0 4.5ab 7.8b

Rootone 150 30.0 4.0b 9.2a

Control 150 10.0 5.3a 10.5a

Z Mean sepe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significant at 5% level

Table 7. Effects of soils and IBA concentration on rooting of A. arborea in hardwood cutting in 2011

a: A. asiatica b: A. arborea c: A. alnifolia

Figure 2. Comparison of fruits among Amelanchier spp. in 2016.

1) 경지삽목

채진목속의 종별번식방법에 관하여 A. alnifolia, A. arborea,

A. asiatica, A. canadensis, A. florida, A. × grandiflora, A. laevis,

A. spicata의 실생번식과 영양번식은 종별 큰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있다(Dirr, 1990). 또한, 영양번식의 경우 경지삽목은 보

고된 바가 없다. 국내에서 자생 채진목(A. asiatica)의 번식은

삽목(Hong et al., 1987; Kim; 1996; Yoon, 1993)과접목(Shim

and Seo, 1995)으로 번식된다고 알려져있으며, 삽목번식에 대

한 정확한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다. 채진목속의 번식을 위한

영양번식법을 규명하기 위해 미국채진목의 경지삽목을 실시하

였다(Table 7 참조). 미국채진목의 경지삽목은 원예용 상토(바

로커)와 질석 공히 IBA 3,000ppm에서 발근율이 30%와 45%

정도로 나타나 발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참조).

경지삽목으로 번식된, 미국채진목의 뿌리수와 뿌리길이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량번식을 위해서는 연구가 계속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2) 녹지삽목

채진목속 식물을 정원용 유실수 및 조경용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번식방법을 규명하기 위해 녹지삽목을 실시하였으며, 삽

목시기와 IBA농도가 발근에 미치는 영향을살펴본결과(Table

8 참조), 6월 27일 실시한 처리구에서 공히 발근율이 높았으나,

7월 18일 실시한 처리구에서는 모든 처리구에서 발근율이저조

하였다. 녹지삽목의 경우신초의 경화 정도가 중요한데 미국채

진목의 경우 6월 하순경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6

월 27일 실시한 녹지삽목의 경우 공히 발근율이 70%이상 높

게 나타났으며, IBA 1,000ppm과 고농도의 7,000ppm 처리간

큰 차이가 없었으며, rootone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발근율을

보였다. 7월 18일 실시한 녹지삽목의 경우 IBA 7,000ppm에

서 60%의 발근율을 보여 고농도의 IBA가 효과적으로 생각되

었다.

Dirr(1990)은 채진목속중 A. arborea는 미국에서 5월과 6월

에각각 IBA 1,000ppm, 5,000ppm에서각각발근이잘된다고

보고하였으며, A. asiatica은 미국에서 5월말에서 7월 중순에

IBA talc 3,000ppm처리에서 발근이 용이하며, A. alnifolia는캐

나다에서 6월말 IBA talc 3,000ppm에서 발근이 용이하다고 하

였다. 이와 같이 채진목속의 삽목번식은 종별 큰 차이가 없

는 반면, 신초의 경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삽목시기가 더 중

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Hartman과 Kester(1975)는 채

진목속의 종(species)들은 꽃봉오리가 생기기 전에 녹지삽을

하면 쉽게 번식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Still과 Zanon(1991)은

IBA-talc 1,000∼10,000ppm을 처리한 상태에서 공중습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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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ting date IBA concentration(ppm) No. of cutting(ea) Rooting(%) No. of roots(ea) Length of root(cm)

June 27

1,000 100 70.0 3.00abz 16.70a

3,000 100 70.0 3.43a 14.64ab

5,000 100 80.0 3.63a 10.64abc

7,000 100 80.0 3.63a 10.95abc

Rootone 50 96.0 3.10a 9.43abc

0 50 80.0 3.25a 14.10ab

July 18

1,000 100 25.0 3.00ab 6.25bc

3,000 100 30.0 1.67ab 5.30bc

5,000 100 40.0 2.50ab 6.45bc

7,000 100 60.0 3.33a 7.02bc

Rootone 50 10.0 2.00ab 3.00c

0 50 0.0 0.00b 0.00d

ZMean sepe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significant at 5% level

Table 8. Effects of cutting date and IBA concentration on rooting of A. arborea in softwood cutting in 2011

높게 하면 발근이잘된다고 하였다. 이상을 요약해볼때앞으

로 채진목속의 번식을 위한 녹지삽목은 신초의 경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7월 중순경 고농도의 IBA처리가 가장 적절한 것

으로 생각되었다.

삽목 시기의 차이가 발근에 미치는 영향은 철쭉(Shim et al.,

1985)의 경우, 7월 15일에 삽목한 실험구가 8월과 9월에 비해

발근율이 높았고, 6월의 녹지 삽목은 기온이 너무 높아 부적합

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만생종 왜철쭉(Shim et al., 1993b)

은 삽목 시기에 관계없이 발근이 잘 되었으며, 노각나무(Shim

et al., 1993a)의 녹지 삽목은 5월 22일에서 6월 12일 사이가 적

당하고, 6월 19일 이후는 발근율이 급격히 저하된다고 하였다.

삽목 발근율의계절에 따른 변화는 식물체의 종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데 삽목시기를 월력으로 하지 않고 삽수의 생

리적 상태에 기인한다(Adams and Roberts, 1967). 삽목과 오

옥신류의 처리시기에 관해 Hartman과 Loreti(1965)는봄과 여

름에 삽목을 하는 것이 발근에효과적이었고, 가을에접어들어

삽목을 실시하면 발근력이 떨어지는데, 이는 오옥신의 함량의

계절적인 변화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IV. 결론

채진목속(Amelanchier spp.)중 우리나라 자생 채진목(A.

asiatica)과미국채진목(A. arborea), 그리고준베리(A. alnifloia)

의 생육 및 잎, 꽃, 열매 등 형태적 특성, 개화 특성 그리고 열

매의 착색시기 등을 비교하고, 나아가 조경적 활용을 증대시키

기 위한 번식을 위한 영양번식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0년생

자생 채진목의 수고는 7.8m, 수관폭은 5.2m였으며, 주간이 1개

로 소교목성으로 나타난 반면 25년생 미국채진목의 경우 수고

5.6m, 수관폭 5.8m로 수관폭이 넓고 뿌리 근처에서 많은 줄기

가 발생하는 관목형이었으며, 준베리 역시 11년생의 경우 수고

가 2.9m, 수관폭은 2.5m로 밑에서 많은 줄기가 나와 관목형으

로 나타났다. 채진목속의 잎의 형태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잎

의 크기는 자생 채진목이 가장 컸으며, 잎의 형태는 자생 채진

목의 경우 장타원형인데 반해, 미국채진목과 준베리는 도란형

에 가까웠다. 꽃의 크기는 자생 채진목이 2.89cm로 미국채진목

과 준베리에 비해 컸으며, 화방의 길이 역시 자생 채진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채진목속의 개화 특성을 조사한 결과, 미국채

진목과 준베리의 경우 개화가 4월 16일에 개화하여 만개기가 4

월 18일로서 총 개화기간이 21∼22일인 반면, 자생 채진목의

경우 개화기가 미국채진목과 준베리에 비해 가장 늦었다. 열매

특성으로 착과는 미국채진목과 준베리는 5월 10일과 12일로 자

생 채진목의 5월 20일보다 약 10일 정도 빨랐으며, 착색시기 역

시 미국채진목과 준베리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숙된 열매

가 낙과되는 시기는 자생 채진목은 10월 3일로 총 열매지속기

간이 135일로 매우 긴 반면, 미국채진목과 준베리는 6월 29일

로 총 50일 정도 열매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의 크

기는 미국채진목이 과고 1.03cm, 과폭 1.12cm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준베리가 컸고, 자생 채진목의 과일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방당 과일수는 준베리가 6.8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채진목이 5.7개로 준베리와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반면, 자생 채진목은 3.5개로 과방당 과일수가 가

장 적어 착과율이 가장 낮았다. 과일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두

종 공히 과일의 크기는 미국채진목이 1cm로 자생 채진목에 비

해 컸으며, 과일의 당도가 17∼18°Bx로서 높게 나타나 식용 및

야생동물의먹이로 이용될수 있을 것으로판단되었다. 기존에

알려진 보고에 의하면 자생 채진목의 잎의 모양은 도란형또는

타원형으로 가는 거치가 있고, 길이 4∼8cm, 폭은 2.5∼4.0cm

로 알려져있어 개략적인 수치만 알려져있으며, 미국채진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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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알려진 바가 없다. 또한, 최근 국내도입된 준베리의 경우

특성이 조사된 바 없어 본 연구 결과로 채진목속의 형태적 특

성이 조경적 활용에 유용하리라 판단되었다. 미국채진목의 녹

지삽목은 6월 27일 실시한 처리구에서 모든 처리구에서 발근

율이 높았으며, 특히 Rootone 처리구와 고농도의 IBA에서 발근

율이 80% 이상 높게 나타나 번식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채진목속 식물은 6월 하순 신초의 경화가 덜 진행된

녹지를 이용하여 rootone 또는 IBA 5,000∼7,000ppm 처리시

발근이 용이하여 번식이 가능하여 조경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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